눅2231 Note

◆도우미: 하나님의 허락 하에 움직이는 사탄과 그 악령들 (눅2231 노트)

◇사탄이 허락받지 못한 경우
Ω눅2231. 그리고 주께서 이르시니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갖기를 원했으니, 이는 그가 너를 밀과 같이 체질하려(시나조: 체질하다,체로 치다,걸러내다) 함이라. 
눅2232. 그러나 네 믿음이 그치지(에클레이포:생략하다,그치다,실패하다)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느니라. 그리고 네가 개심하면(에피스트레포: 복귀하다,다시 오다 가다,개종하다,되돌아가다,돌아오다,돌아서다), 네 형제들을 강화시키라.

◇사탄이 허락받은 경우
욥0109. 그때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니라,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나이까? 
욥0110. 당신께서 그자 주위에와 그의 집 주위에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위에, 낱낱의 면에서 울타리를 만들지 않으셨나이까? 당신께서 그의 손들의 일을 축복하셨으니, 그의 물질이 땅에서 불어나나이다. 
욥0111.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볍게 치소서, 그러면 그가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을 저주할 것이니이다.
욥0112. 이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니라, 보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권능 안에 있느니라, 오직 그 자신 위에 네 손을 내밀지 말라,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의 면전으로부터 나가니라. 

◇허락받지 않고, 자신들의 거처를 벗어난 악령들의 경우
유0106.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①, 그리고 자신들을 음란에 건네주며(포류오마이:전적으로 행실이 나쁘게 되다, 음란에 빠지다), 또 이상한(헤테로스: 다른,변형된 그밖의) 육신을 좇으면서, 같은 방식 안에 있던 그들 주변의 성(城)들이②, 영원한 불의 복수를 겪는 본(本)으로서 진열되는 것과 똑같이, 자기들의 처음의 지위(신분)를 지키지 않고 대신에 자신들의 거처를 떠났던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 때까지 어둠 아래서 영속(永續)되는 쇠사슬 안에 따로 보존하셨느니라. 
Ω벧후0204. 이는 만일 하나님이 죄를 지었던(빗나갔던) 천사들을 아끼지 않고, 심판의 때까지 따로 두도록 그들을 지옥에 던져, 그들을 어둠의 쇠사슬들 속으로 넘기셨다면,

◇현재 사탄과 일반적인 악령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 : 둘째 하늘
단1012. 다음에 그가 내게 말하니라, 다니엘아, 무서워 말라, 이는 네가 깨닫기(비인:분리하다,구별하다,이해하다,분별하다,숙고하다,분별력 있는,느끼다,가르치다,인식을 갖다,알다,주의하다,인지하다,지혜,지혜롭게 다루다) 위하여, 또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단련시키기(아나:누르다,자기를 낮추다,괴롭히다,고통,대답하다,자책하다,심하게 다루다,모독하다,훈련하다,힘,정중함,겸손한,겸손,고통을 주다,복종시키다,근심하다) 위하여 네가 네 마음을 묶었던 (나탄:주다,두다,시키다,첨가하다,적용하다,지정하다,배당하다,부여하다,가져오다,생기다,던지다,일어나게 하다,맡기다,오다,허락하다,지도하다,배포하다,묶다,매달다,의무를 과하다,저축하다,빌려주다,~하게 하다,눕다,들어올리다,수여하다,규정하다,지불하다,수행하다,붓다,끌어당기다,내밀다,보내다,출발하다,보여주다,싹트다,제출하다,취하다,밀다) 첫날부터, 네 말들이 들려졌으며, 내가 네 말들 때문에 왔음이라,
단1013.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수령(사르:수령,장관,두목,대장,지배자,관리자,주인,통치자,고용주,청지기)이 이십 일일 동안 나에게 맞섰느니라[아마드:서다,뒤에 남다,지정하다,일어나다,확실히 하다,계속하다,거주하다,정하다,두다,나타나다,일으키다,남다,(확고히,옆에,잠잠히) 서다,머무르다,체재하다] 그러나 보라, 머리 수령(사르)들 중의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느니라, 이에 내가 페르시아의 왕(멜레크:말라크에서 유래, 왕,왕의)들과 함께 거기에서 남아있었느니라,

◇악령들이 아직도 이 땅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유
Ω마0829. 그런데 보라, 그들이 울부짖으며 말하되, 예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께서 이곳에 오셨나이까?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지만, 얻지 못한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는 아래의 구절이 기억났습니다.
Ω마1243.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는 쉼을 찾아 마른 곳들을 통해 걸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느니라. 
"왜 우리가 그들을 지옥으로 내쫓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만약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했다면, 내가 그들을 지옥으로 내 쫓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마귀가 내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마8;29)라고 소리 지르던 경우를 기억할 것이다. 너도 알다시피 그들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때가 오면 사탄과 그의 모든 마귀들은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사탄의 머리위에 군림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시다면, 하나님도 사탄으로부터 사탄과 똑같이 비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개입하셔서 마귀로 부터 이 다스림을 빼앗으실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아담으로부터 빌렸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